
■ 2026년도 다원예술 창작산실 사업 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다원예술 창작산실

ㅇ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2025년 12월 13일(토) 10:30~15:3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2025년 12월 18일(목) ~ 12월 20일(토) 9:00~18:00 / 나주 본관 중회의실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윤희, 김진이, 김해래, 양지윤, 유원준, 한정엽

 <2026 다원예술 창작산실> 사업은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접근,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실험적 작품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다원예술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술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개인 

및 단체 프로젝트 외에 페스티벌 지원을 시범적으로 신설하여, 다원예술의 실험과 교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플랫폼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의는 사전 공지된 사업수행 역량(10%), 작품성(30%), 실현가능성(40%), 공공성(20%)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은 접수된 363건 중 행정 결격 4건을 제외한 359건에 

대해 엄정한 사전 전수 검토를 마쳤으며, 1차 서류 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최종 

1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다원예술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주제의 동시대적 유의미성과 탐구의 깊이, 예술적 고유성, 그리고 실행계획의 구체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 다원예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심의에서는 더욱 넓어진 주제의 스펙트럼과 과감하고 실험적인 표현 방법, 새로운 

장르 융합의 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완성도가 

기대되는 프로젝트도 다수였습니다. 다만, 기술 융합 프로젝트의 경우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기술적 구현 자체에 천착하려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향후에

는 기술의 활용을 넘어 기술을 바라보는 예술적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작품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범 사업으로 신설된 페스티벌 지원은 생태계 성장에 기여해 온 기존 페스티벌과 신규 

기획안을 고루 볼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페스티벌은 다원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선정 단체는 프로그램 참여 예술가에 

대한 개방성 확대와 관객 접근성 강화, 그리고 과정의 아카이빙에 내실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

니다.

 예술가의 치열한 고뇌와 오랜 연구가 담긴 우수한 지원서가 많았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사업을 선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심의위원회 모두 깊은 아쉬움과 양해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정된 단체에는 축하와 더불어 다원예술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

시기를 기대하며, 본 사업이 예술적 성취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다원예술 창작산실 심의위원회 일동


